신세계百, 제주 제철 먹거리 모았다… 산지의 이야기를 담은 미식 행사
 
신세계백화점이 제주 산지의 맛과 제주의 식재료를 길러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.
 
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9일까지 제주 식품 특집 행사 ‘알로하, 제주 온 더 테이블(ALOHA, JEJU ON THE TABLE)’을 진행한다.
 
이번 행사는 제주를 대표하는 제철 식재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, 해녀와 어부, 농부, 축산농가 등 제주 식재료를 길러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며 제주 식문화의 매력을 선보인다.
 
대표 상품으로는 톳 뿔소라 전복 비빔밥(비빔밥 1kg+톳 장아찌 150g/3만4800원), 김녕해녀마을 성게알(200g/5만4000원), 흑돼지 오겹살·목심(각 100g/7600원), 함덕 대지마 감자(1.6kg/7100원), 미니 밤호박(1통/2400원), 하우스감귤(800g/1만1900원) 등이 있다.
 
고객들은 제주 산지에서 공수한 신선한 먹거리는 물론, 바다와 들판, 목장에서 제주의 맛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만의 미식 가치를 경험할 수 있다.

